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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 Korean, s1em final -1 can be of 1wo kinds. One always remains a -1, 
the other changes to an -1 before vowel. The latter is called in Korean 
grammar the t-irregular verb.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s1ruct 
some t-irregular verbs by internal reconstruction. ‘긍 -(say)' and ‘싣-(can)’ 
were identified as t-irregular verbs when some Hangeul texts was 
available. We also reconstruct ‘*점-(get salted), 걷-(< *텀-)(be oiled)’ on the 
basis of reflexes i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. T-irregular verbs 
and some verbs which show special stem alternations in Middle Korean 
have the irregular inflection. This irregularity can be a key to reconstruct 
‘어 르/얼 。-， 얻-(marry)’. These reconstructions lead us to the conclusion 
that we have 20 t-irregular verbs in Middle Korean to the present. 
Key words: t-irregular verb, Middle Korean, internal reconstruction, re-
flex, irregular alternation 
L 서 론 
본고의 목적은 내적 재구의 방법을 통하여 E불규칙동사 몇몇을 새로이 재구 
하는 데에 있다. 재구를 통해 새로이 몇몇 어간이 추가되면 ζ불규칙동사의 목록 
을 재정립할 수 있다. 
이 목적을 위해 먼저 기존 연구를 통해 확정된 E불규칙동사의 목록을 2장에 
서 제시한다. 이들을 통해 후기중세국어 E불규칙동사의 공통적인 교체 양상을 
확인할 수 있다.3장에서는 기존 목록에 추가될 수 있는 E불규칙동사들을 제시 
하기로 한다. 중세국어 문헌자료가 보충되어 새로운 활용형이 확보되고 이로 인 
해 패러다임이 완전한 것이 되면 해당 어간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. 이러한 방 
법에는 異論의 여지가 없다.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문헌에 나타난 활용형 
을 정확히 해석하거나 현대국어에 나타나는 E불규칙동사의 반사형을 단서로 해 
서 E불규칙동사를 재구할 수 있다1::불규칙동사를 포함한 불규칙용언은 교체 
양상이 특이한 경우가 많다. 이런 교체의 특정이 재구에 이용될 수도 있다.4장에 
서는 본 연구를 통해 다듬어진 E불규칙동사의 목록을 제시하고 2， 3장의 내용을 
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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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본고에서 제시될 표기 방법을 미리 언급하도록 한다. 후기중세국어의 
방점 표기는 평성을 L, 거성을 H, 상성을 R로 표기하기로 한다， I理}를 의미하는 
‘묻-’과 {問 }을 의미하는 ‘묻-’처럼 규칙동사와 불규칙동사를 구별하기 위해서 불규 
칙동사 쪽에 느낌표(!)를 붙인다. 따라서 ‘묻-(理)， 묻-!(問〕’처럼 어간을 표시하게 
된다.1) 성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. 용례의 출전은 중요한 논거로 사용된 경우 
에만 밝히기로 한다. 
2 1::폴규칙동사의 교체 양상과 목록 
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이 장에서는 후기중세국어 E불규칙동사의 일반적인 교 
체 양상을 검토하고 기본적인 목록을 확인하도록 한다. 
E불규칙동사의 교체 양상을 성조와 분절음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. 우 
선 1음절 어간의 경우 성조는 이른바 ‘유동적 상성’2) 어간과 매개모음이 평성으 
로 나타나는 평성 어간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. ‘걷-!(步)’과 ‘듣-!(聞)’을 예로 들어 
활용형을 보이 면 다음과 같다. 
(1) 걷고 RH, 거러 LH, 거르며 LHH, 거루미 LHH 
듣디 LH, 드러 아 LHH, 드르며 LLH, 드로니 LHH 
유동적 상성 어간은 자음어미 앞에서만 상성이고 그 외 모음 앞에서는 평성으로 
교체된다，3) c불규칙동사이면서 유동적 상성 어간이 아니라면 매개모음이 평성 
으로 나타난다. 일반적으로는 매개모음은 거성이다， (1)의 ‘듣-!(聞)’을 ‘묻-(理)’과 
비교해 보면 이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. 
(2) 묻고 LH, 무더 LH, 무드리 라 LHLH, 무두은 LHH 
분절음 차원의 교체 양상은 현대국어와 같다 자음 앞에서는 ‘Xt ’, 모음 앞에서 
는 ‘Xr’와 같은 이형태를 가진다，4) 예문 (1)을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. 
앞으로의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체 양상이 유사한 용언들의 활용 페리다 
1) 최근에는 C불규칙동사의 이형태를 각각 기저형으로 하여 해딩 어간올 표시하는 l앙밍이 많이 이용되 
고 있다- 그러나 본고의 논정은 해당 어간이 C왈규칙동사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기저형 
의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상론하지 않는다 
2) ‘유통적 상성’에 대해서는 <í2 ',c; t~(I977) 참조. 
3) 그러나 어미 ‘.(2/으시-’ 앞에서만은 상성으로 나타난다 
4) <í2 Jli NI994)는 I불규칙동사의 교체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예흘 들어 c불규칙동사 ‘듣.1 
(I1ìl)'은 ‘듣-’과 ‘드르 ’가 교체되는 것으로 본다. 어떤 히l석올 하든 본고의 논의에는 영향올 주지 않으 
므로 여기에서는 상론하지 않는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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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. <표 1>은 E불규칙동사 어간의 교체 양상을 말음 
이 도인 어간， 이른바 ‘특수 어간 교체’를 보이는 어간〔예 : 거르/걸。 I慮)， 말음 
이 E 인 어간과 비교한 것이다. 
표 1. c불규칙동사와 다른 용언 어간의 교체 양상 비교5) 
E불규칙동사 〔二 ‘거르/걸。 -’류 E 
듣다〔聞) 걷대步〕 걷다〔卷) 거르메慮〕 걸대掛〕 
LH RH LH LLH RH 
11 
드러 거러 거더 걸어 거러 
LH LH LH LH LH 
111 
드르면 거르면 거드면 거르면 걸연 
LLH LHH LHH LLH RH 
W 
드루믹 거루닥 거두덕 걸우민 거루덕 
LHH LHH LHH LHH LHH 
음영 부분의 활용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. 먼저 ‘드르면’에서는 
매개모음이 평성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. ‘거르/걸。 -’류에 속하는 용언 
어간들은 모음 ‘-아/어’나 ‘-오-’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때 ‘걸어， 걸우덕’처럼 
항상 분철되어 나타난다. 또 어간 말음이 ‘ E’일 때는 다른 자음들과 달리 모음 
뒤에서처럼 매개모음이 탈락된다 ‘걸면’이 그 예이다. 
아래의 어간들은 문헌자료에 나타난 활용형들이 분절음 상으로나 성조 상으로 
이상의 교체 양상과 일치하므로 C불규칙동사에 속한다. 또 이들은 중세국어 사 
전들에도 공통적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별다른 언급이 필요 없다.6) 
걷 -! R!(步)， 걷-! R!(織)， 걷 ! R!(波)， 눔 ! R!(흙、)， 듣-! R!(落)， 묻-! R!(問)，
싣 - ! R!(載)， 흔-! R!(散)， 붕- R!(潤， 植， 帳)
듣-! L!(聞)， 듣 -! L!(옮) 
다듣 -! LL!(看)， 섹 듣-! HL!(覺)， 아걷-! LH(厭)7) ， 일 큼 -! LL!(謂〕
5) 1음절 용언으로 한정하여 E불규칙동사 이외의 어간들이 가지는 성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간 
말음이 ‘仁’인 경우는 대부분 평성이다 그 외에 거성인 어간이 하냐〔예 . 뜯--풍)， 고정적 상성인 어 
간이 하나(예 얻-) 있다 어간 말음이 ‘a’인 경우는 어간에 따라 성조가 다르다. 1음절 어간은 이 니 
지만 ‘거르/걸 。 -’류 어간들은 모두 평성 이다. 어간 말음이 가지는 성조의 유형에 대해서는 유필재 
(2003a, pp. 92-101) 참조， 
6) 앞에서 언급한 유동적 상성 어간은 R!로， 매개모음이 평성인 아간은 니로 표시해 두기로 한다 ‘다등 -’ 
과 같은 디음절 어간의 경우 어간 성조는 ‘LL!’로 표시된다 이는 어간 첫 음절 ‘다’는 평성이고 둘째 
음절 t 듣’은 매게모음이 평성인 어간파 검은 교체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
7) 후기중세국어 시기에 동일한 의미로 어간 말음이 ‘ 己’인 ‘아첼 ’도 존재한다‘ 
아쳐러 LHH <rI티l뿜첸 17:14a>, 아철씌 LHH <찌쩌원펑解 8:72a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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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의 예 중 1읍절 어간의 경우는 해당 어간들이 구성성분이 된 복합용언들이 
다수 존재한다. 몇 예만 제시한다. 
(3) 섯겸-! LR!(• 섰- + 겸-!) 
것듣-! LR!(• 겼- + 듣-!) 




a 목록에 추가될 E불규칙동사률 
3.1. 중세국어 문헌자료의 보충 
3.1.1. 은 -! L!(8) 
후기중세국어 시기에 {日}을 의미하는 어간으로 ‘글-’이 존재한다. 자음어미나 
모음어미 ‘-아/어-’와 결합한 활용형은 잘 발견되지 않지만 매개모음어미가 결합 
된 활용형 ‘글’에서 어간 말음이 ‘己’임을 알 수 있다.8) 
(4) 을 왈 티 〈新增類合 上:14b>
한편 다음과 같은 예가 있어 {日}을 의미하는 또다른 어간이 존재함을 알게 해 
준다. 
(5) ? 를 운 공 〈光州千字文 27a>9) 
(5)의 ‘깅 를’은 E불규칙통사가 매개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보이는 교체 양상과 동 
일한 것이다. 
또 (6)의 예는 문맥상 의미는 {敎}에 가깝지만 어간 형태가 ‘음’이라는 점이 주 
목된대管野格멀 1995). 
(6) 네 스승이 엇던 사릅고 … 즐겨 흐느년 LLH 즐겨 7 닫치디 아닛\-녀 
〈職譯老ε大 上:6b>
8) 기술적 관점에서는 ‘-::?+ 근’로 분석하여 어간이 ‘-::?-’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었다. 그러냐 국어사에서 
의미상 Is}과 관련된 활용형 중 ‘-::?-’와 연관된 형태가 이 외에는 더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런 가농성 
은 채택하지 않는다 
9) ‘을-’의 활용형 역시 존재한다. 을 왈 터 〈光州千字文 11a>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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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적으로 《月印釋諸》 卷197} 연구자들에게 공개되면서 어간 ‘긍-!’을 확정 
할 수 있게 되었다. 
(7) 無盡意、 묻주병샤닥 엇던 因緣으로 觀世音 일흡을 이리 료노닌원간 LU표H 
〈月印釋諾 19:1a> 
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이 어간 ‘곧-!’의 존재를 확증할 수 있게 해 준다. 우 
선 현대 제주도 방언에 ‘음-!’이 존재한다{李基文 1971=1991, p. 70, 濟州語購典
1995, p. 74))이 濟州語蘇典(1995)의 예문을 제시한다. 
(8) 밤새낭 료담 보난 어느 마누라 죽어시낸 흔다{밤새도록 말하다 보니 어 
느 부인 죽었느냐고 한다.) 
그리고 후기중세국어의 ‘일흔-!’이 기원적으로 ‘*잃- + 공-!’으로 이루어진 복합어였 
던 것으로 분석되는 점(李基文 1971=1991)을 고려하면 후기중세국어 시기에 E불 
규칙통사 ‘옴-!’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.11) 
3.2.2. 싣-! R!(得〕
후기중세국어 문헌에서 {得}을 의미하는 동사의 활용형들은 (9)와 같다. 
(9) a. 민 즙내 제 쁘들 쇠린 LH 펴디 몸훌 노미 하니라 而終不得{申其情者 l 
多훗라 〈힘"民正音 2b> 
b. 得은 쇠를 씨라 LH HH <訓民正音 2b> 
b'. 十八法을 得향시며 十神力을 또 신프스1닌 RHLH <月印千江之曲 79> 
(9 a, b)에 나타난 교체 양상에서 ‘시르- LH' 혹은 E불규칙동사 ‘싣-! R!’을 설정 
할수있다. 
그런데 (9 b')의 ‘시르시니 RHLH’를 고려하면 ‘시르- LH’는 후보에서 제외된다. 
잘 알려진 바와 같이 후기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 ‘- '2 /으시-’는 다른 매개모음어 
미들과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. 우선 ‘-"2/으시J의 두음 ‘"2/으’는 어간 말음 ‘ E ’ 
뒤에서도 탈락하지 않는다. 그리고‘'2/으’가 모음임에도불구하고 유동적 상성을 
가진 어간의 성조가 상성으로 나타난다. 그래서 유동적 상성 어간인 ‘알- R!(知)’
에 어미 ‘-'2면-’이 결합되면 ‘알면 RH’으로， ‘-'2시-’가 결합되면 ‘아딛시고 RHLH’ 
가된다. 
10) ‘올 ’도 역시 존재한다. 
11) 일본어에서 {~흠}를 의미하는 ‘kata-ru’와의 관련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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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‘시 르시니 RHLH’가 가능한 어간 기저형은 ‘시르- RH’, ‘섣-! R!’과 ‘실­
R!’이 된다 성조가 RH인 ‘시르 ’는 (9 a, b)에서 추론된 ‘시 르- LH’와 모순되므로 
‘시르-’는 어간 기저형의 후보에서 제외된다. 또 어간 末音이 ‘ E’인 ‘실-’ 역시 제 
외된다. 어간 말음이 ‘ E’이라면 매개모음과 결합할 때 (9 b)와 같은 ‘시를’이 아니 
라 ‘실’처럼 나타나야 할 것이다.12) 결국 후보들 중 c불규칙동사인 ‘싣-!’이 가능 
한 어간 기저형으로 채택된다. 
이러한 추론은 자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 ‘싣 즙게’가 발견됨으로써 확정된다 
金英培(1972， p. 147)에서 (10)의 ‘싣즙게’가 {得}을 의미하는 어간의 활용형이며 
따라서 이 어간이 E불규칙동사임을 밝혔다. 
(10) 부텃 像을 만히 그리 9 봐 녀느 나라해 골오 돌아 供養 항온 봐 福 올 모 
다 쉰효겐 RLH 호리 라 〈釋짧詳節 24:lOa-b> 
3.2. 근대국어 자료 빛 현대국어 반사형의 확언 
3.2.1. *섣-! R!(浩 짧) 
현대국어 공통어에서 {置， 題}을 의미하는 동사는 ‘절 ’이다. 표준어도 마찬가지 
이다.~표준국어대사전〉에 제시된 활용형은 다음과 같다. 
(11) 절:다， 절어， 저:니 
서울방언에도 ‘절’이 있다. 다만 자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
점이 표준어와 다르다. 현재로서는 불완전동사로 분류된다. 
(12) X , 절어서， 절:면 
힌편 서울방언에는 같은 의미로 패러다임이 완전한 ‘점 :-!’이 존재한다 ‘배추가 
소금물에 ’같이 사용된다. 
(13) 점:는다 · 정;게， 절었다， 절으면섬 절으니깐 
이 ‘점 :-!’은 〈우리 말큰사전》에도 등재되어 있는데 현대 서울방언에서는 t절’과 
공존하고 있다. 
문헌자료에서는 19세기 자료들에서 현대국어 공통어의 ‘절’이 확인된다. 
(14) 동침 이 ... 무를 ... 마효 저려 항로 지나 다 철건들 〈團開蕭書 9a>(1869) 
12) 劉ll1 ↑띤(1964). 에ij원씨i 쩌(1971)에서는 ‘실-’을 기저형으로 했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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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다 TJYEL-TA, TJYEL-E, TJYEN. S'imprégner <韓佛字典 552>(188이 
그런데 18세기에 간행된 《쫓語類解 補〉에는 이 어간의 말음이 ‘ E’이 아닌 것 
으로 나타난다. 
(15) 酒樓透T 술에 정단 (다라순 둘 럽투지) <豪語類解 補 20a>(1768) 
(15)의 ‘젓다’는 당시의 표기 특정， 그리고 함께 기록된 몽골어의 의미를 고려해서 
해석해야 한다.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‘젓다’는 바로 현재 서울방언의 ‘점:-!’을 표 
기한 것으로 생각된다. ‘정다’가 아닌 ‘젓다’로 표기된 것은 당시의 표기 특정 때 
문이다. 주지하는 바와 같이 18세기는 종성의 ‘E’을 ‘λ’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 
화된 시기였다(李基文， 1972, p. 194). 이러한 표기상의 특정 때문에 어간 발음 
℃’이 ‘〈’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. 
혹은 이 때의 ‘젓다’를 {潤}을 의미하는 ‘젖다’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. 그러 
나 의미를 고려하면 이런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. (15)에서 몽골어의 ‘렵투지’가 한 
국어 부분의 ‘젓다’에 해당하는데 현대 몽골어에서 ‘debtü-’는 @ 딱딱한 것이 수 
분을 먹어서 부드럽게 되다 @ 술에 곤드레만드레 취하다 이 두 가지 뜻으로 사 
용된다〔小澤重男 1983). 위의 예문은 @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. 현대국어로 번 
역하면 ‘술에 절다’ 정도가 된다. 비록 모음어미 ‘-아/어-’나 매개모음어미와 결합 
된 활용형은 발견되지 않지만 의미상 〈쫓語類解 補〉에 나타난 ‘젓다’는 드불규 
칙동사인 ‘점:-!’을 표기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. 결국 17세기 이전 시기에 
현대국어의 ‘절’에 대당되는 E불규칙동사 ‘*점-!’이 재구되고 이 동사가 현대 서 
울방언에서 ‘점:-!’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)3) 
또 이 ‘*정:-!’은 유동적 상성을 가진 어간으로 재구된다.2 장에서 언급한 바와 
마찬가지로 후기중세국어에서 1음절 E불규칙동사는 유동적 상성 어간이 아니면 
매개모음이 평성으로 나타나는 어간이다. 서울방언의 ‘점:-!’ 역시 둘 중 하나에 속 
할 것으로 생각된다. 그런데 서울방언에 나타나는 ‘점:-!’은 (13)에서 알 수 있는 것 
처럼 모음어미 앞에서 短母音化되는 유동적 장음을 가진 어간이다. 그리고 현대 
국어 서울방언에서 유동적 장음을 가지는 어간들은 일반적으로 이전 시기의 유 
동적 상성을 가진 어간들의 반사형이다. 그러므로 ‘*정:-!’은 매개모음이 평성으로 
나타나는 어간보다는 유동적 상성 어간으로 재구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. 
32.2. 걷-!( < *얻-!)(油) 
현대국어 공통어에서 {油}를 의미하는 동사는 ‘걷:-!’이다. 표준어나 서울방언도 
13) 이 어간의 사몽사가 ‘저리- LH’인 점도 참고가 된다. 사동접미사 ‘-이-’는 E볼규칙동사 어간에 결합 
된다. ‘길- R!(長)’의 사동사 ‘길우~길오-LH’에서 보듯이 어간 말음이 ‘근’일 경우에는 사통접미사 ‘-
오/우J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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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찬가지이다. ‘기름에 결은 작업복’같은 예문으로 사용된다.~표준국어대사전》 
에 제시된 활용형은 다음과 같다. 
(16) 걷:다， 결어， 결으니， 겸:는 
현대국어와 같은 ‘겸-!’은 20세기 초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. 
(17) 문셔를 기름에 견린 두며 〈대한매일 1908년 4월 9일〉 
그런데 현대국어 ‘걷:-!’에 대당되는 중세국어 어형은 발견되지 않는다. 다만 근 
대국어 시기 18세기에 간행된 문헌들에 {油}를 의미하는 활용형들이 다음과 같이 
나타난다. 
(18) 油練 촬언 알떼근좋다 〈譯語類解 補 32a>(1715) 
油練 젓다 〈同文類解 上:62a>(1748)， <쫓語類解 上:48b>(1768)
‘절어， 젓다’는 현대국어의 E불규칙동사인 ‘걷’과 의미상 일치하므로 이들을 E 
불규칙동사 ‘걷-!’의 활용형으로 추측해 볼 수 었다. 또 19세기에 간행된 《廣才物
諸〉에도 이 어간이 나타나는데 《廣才物諸》에는 구개음 뒤에서 반모음이 탈락 
되어 ‘정-!’으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. (19)의 예는 (18)의 〈譯語類解 補〉에 나 
타난 예와 내용이 같다. 
(19) 油練 결언 알센근창다 〈廣才物諸 2:3b> 
(18, 19)의 예들을 실제로 현대국어의 ‘걷:-!’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‘걷-!(점-!) > 
겸-!’과 같은 변화를 상정해야만 한다. 이것은 가능한 변화이다. 우선 이 ‘점-! > 겸-!’ 
의 변화는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이다. 표준어에도 ‘{디새 > 지새 > 지와) > 
기와， 질삼 > 길쌍， 짖 > 깃’과 같은 예가 있고(李基文， 1972, p. 200) 더 많은 예 
가 서울방언에서 발견된다〔유필재， 2003b, p. 88f). 






14) 팔호 안은 표준어형이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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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b, b’)에서 보는 것처럼 후행모음이 ‘ l ’가 아닌 경우에 과도교정이 일어나게 
되면 모음도 반모음 j를 앞세운 이중모음으로 바뀌게 된다. 이 때문에 ‘정-!’의 어 
간 모음 ‘ f ’가 ‘#’로 바뀌어 ‘걷-!’이 된 것이다. 이로써 근대국어 시기에 {油}를 
의미하는 E불규칙동사 ‘걷-!’이 재구된다. 
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나는 ‘점-!’은 현대국어 ‘걷:-!’의 선대형이다. 그런데 ‘정-!’이 
나타나는 18세기에，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다음과 같은 예들 
이 보인다. 
(21) a, 油7 져루다 〈同文類解 下:26b>(1748)
油T 철우다 〈쫓語類解 下:12a>(1768)
b. 油辦 절온 휘 〈方言集釋 2:23b>(1778) 
(21)의 어간 ‘져튜느(철우-)’ 역시 18세기 말부터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을 겪는 
다. 
(22) 결우다 油J<才物諾 4:40>(1798) 
겨 루다 Oindre, huiler <韓佛字典 158>(1880) 
결국 형태론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 ‘걷-!’과 ‘져루-(절우-)’는 서로 관련된 어간이며 
구개음화의 과도교정이라는 동일한 음운변화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. 
‘점-!’과는 달리 이 ‘져루-(철우-)’는 더 많은 용례가 있다. 그런데 그 중에서 ‘져 
루-(절우-)’가 E구개음화를 겪은 형태임을 짐작하게 해 주는 예가 있어 관심을 
끈다. 
(23) 油辦 멸온 힘 〈譯語類解 上:46a>(1690)
(23)의 예는 (21b)의 ‘절온 휘’와 비교된다， (23)의 ‘별온’은 15, 16세기 문헌에서 
도 그 예가 발견되는데 ‘멸운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. 
(24) 뭘올 죠희로 한고 油單 〈救急簡易方 3:2a>(1489) 
훨윷 LH 겁 갇외 油網順， 죠희로 별효 LH 갇모 油紙順 <觸譯朴通事
65b>(151η7) 
일단 이 용례들의 어간을 ‘멸오-(멸우-)’로 잡는다면 ‘멸오-(멸우-) > 져루 > 겨 
루-’와 같은 변화 과정을 설정할 수 있다. 각 변화의 원인은 E구개음화와 구개음 
화에 대한 과도교정이다. 그런데 ‘멸오-(멸우-) > 져루- > 겨루’의 변화를 설정할 
수 있다면 ‘겨루， 져루’와 형태론적으로 연관된 ‘걷:-!， 점-!’도 평행된 변화를 가정 
할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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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5) 멸우> 져루> 겨루-
*덤-! > 걷-! > 걷-! 
ζ구개읍화 과도교정 
(25)에서 제시한 변화 과정과 재구는 형태론적 연관성만을 주로 고려한 것이므 
로 그 타당성 에 대해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. ‘*덤-!’을 재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
의 문제는 (24)의 ‘멸온， 멸운’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
있다. 
우선 (24)의 ‘멸온， 멸운’을 ‘어간 + 선어말어미 -오/우- + 관형사형 어미’로 분 
석해 볼 가능성이 었다. 그러나 선어말어미 ‘-오/우-’가 결합되었을 때 분철되는 
경우는 (2이처럼 어간이 ‘특수 어간 교체’를 보이는 불규칙동사인 경우이므로 이 
렇게 분석한다면 ‘멸온， 별운’은 후대의 ‘걷-!’과는 관계가 없는 활용형이 된다. 
(26) 딩 온디(降)， 몽온 
다딛디(異)， 달오미 
다른 방안은 ‘멸온， 멸운’의 ‘오， 우’를 어간의 일부로 보는 방안이다. 어간 말음 
이 ‘오， 우’인 용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뀐다. 첫째， 단일어 어간인 경우이다. ‘마을 
오-(縮)， 뿔오-(隨)， 최우-(決定)’ 등이 그 예가 된다. 그런데 단일어인 경우에는 ‘멸 
오.-， 멸우-’처럼 어간 말음이 교체를 보이는 경우가 없다. 그러므로 ‘멸오-， 멸우-’ 
가 단일어 일 가능성은 일단 배제된다. 
둘째는 파생어인 경우이다. 여기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접사 자체만을 기 
준으로 분류하면 ‘되오- LH(固〕’처럼 사동파생 접미사가 결합된 부류， ‘다슬오­
LHL(率)’처럼 타동파생 접미사가 결합된 부류가 있다.1되 마지막으로 ‘-오/우-’가 
결합되었지만 어기의 품사나 의미에 큰 변화가 없는 부류가 있는데 ‘지즐우­
LHL(壓)， 구퇴우- LHL(彈)’ 등이 여기에 속한다)6) ‘멸오-， 멸우-’처럼 세 부류 모 
두 접미사는 ‘오’ 또는 ‘우’로 교체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. 
(27) 메우- ~ 메오­
에우- ~ 에오­
휘우- ~ 휘오-
세 번째 종류의 접사는 그리 많은 예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‘멸오.-， 멸우-’의 ‘오， 
우’는 타동파생 접미사이거나 혹은 사동파생 접미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 
15)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들은 앞의 사동사 부류와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. 
16) 장윤희(2002， pp. 113-5)는 이러한 ‘-오/우-’를 ‘쏟形鎭’로 처리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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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생각된다)7) ‘멸오 멸우-’의 ‘오， 우’가 둘 중 어떤 파생접미사인지 현재로서는 
확실히 말할 수 없다. 다만 이 때의 ‘오， 우’는 (28)의 ‘불우-’의 접 미사 ‘-우-’와 같 
은것으로 보인다. 
(28) 거은 콩 설을 수레 불원 LH 什을 取향야 머그라 以黑豆末酒違取싼服之 
〈救急方 下:46a>
산믹풋씨 솜 셜흔 나좋 더운 므레 불원 LH 거폴 맛기고 都季仁{산믹종 
씨)三十置場홉去皮 〈救急簡易方 3:66a> 
(28)의 예들은 타동 혹은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어간은 ‘불우- LH’인데 의미상으 
로 보아 ‘붐-! R!(潤) + -우-’의 과정을 거친 파생어로 생각된다. ‘멸오-(멸우-)’를 ‘멀 
-! + -오/우J로 분석한다면 형태음운론적 교체 양상이 ‘붙-! + -우- • 불우-’의 경 
우와 일치하여 음운론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설명이 된다)8) 
이상에서 언급된 사실들을 고려하면 ‘멸오-， 멸우-’의 ‘오， 우’는 파생접미사로 
분석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된다. ‘오， 우’가 파생접미사라면 그 선행요 
소는 어기가 되는데 이 어기는 다름아닌 E불규칙동사 ‘*덤-!’이라고 생각된다. 결국 
근대국어 시기의 ‘걷-!’은 그 이전 시기에는 ‘*덤-!’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. 
3.3. 도불규칙동사와 ‘특수 어간 교체’ 용언의 활용 패러다임 
먼저 후기중세국어에서 {配}를 의미하는 어간의 활용형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 
자)9) 
(29) a. 그 後에아 놀애 브르며 춤 츠며 롱담향야 남진 언료긴릎 LLHH 좋며 
〈月印釋諸 1:44b> 
b. 흔 중이 늠의 겨집을 도적향여 언르논란 도적향여 갈 빠예 -置和尙
f兪弄別人的娘、歸 f兪將去的時節 〈朴通事꿇解 上:32b>
17)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기중세국어에서 E불규칙통사는 사통 파생접미사로 ‘-이 ’를 취하는 것 
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때의 ‘오， 우’가 사통 파생접미사라면 샤동 파생접미사의 이형태에 대한 더 
많은 논의가 필요하다. 
듬!(閒)， 들이- LH 
듣-!(落)， 들이- LH 
걷-!(생)， 길이- LH 
듣-!(走)， 들이- LH 
18) ‘불우’와 달리 ‘열오.-(멸우)’는 다양한 예문을 보여 주지 않는다. 이 때문에 ‘*덤-1'에 대한 ‘멸오{멸주)’ 
의 문법론적 성격을 확실히 알 수 없다. 
19) 일반적으로 {配}를 의미하는 동사는 ‘얼-’로 알려져 었다 劉昌↑좋(1964)， 安秉禮 • 李光鎬(1990)， 김성 
규(l995) 창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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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0) a. -千二百 핵 後에 는 중과 승과 언린 LH 子息 나하 〈釋讀詳節 23:35a> 
뎌 나괴 언린 LH 나흔 노미 나를 에도라 E니니 〈離譯朴通事 上:34b>
(1517) 
b. 남진 언런 LH 흔 허 남즉흥야 남지니 머리 귀향 가거늘 〈三網行實圖
烈:14a>
빅썽의 지빅 가 남진 언렁건늘 LHLH 緣民間항야늘 〈觸譯小學 9:34a> 
(30') 뎌 냐귀 월린 나흔 놈이 그저 날을 수머 F니고 那廳養下來的 只越훌我走 
<朴通事語解 上:31b>(1677)
(31) 觸狼王이 이쇼믹 ... 제 겨지비 죽거늘 다른 암훌 언릎댄 LHH <月印釋
諸 7:16b> 
그뒷 兄弟 다 罪 니버 죽고 어마님도 중마 죽고 겨집도 다른 남진 언료 
닌 LHH <三網行實圖 忠:6b>，
어를 춰 聚 LH L <訓豪字會 上:17b>，
남진 아니 언릎 LH 갓나핵 월경슈 무든 것 〈救急簡易方 2:54a> 
隊는 겨지비 남진 언를 시오 LH LH 聚는 남진이 겨집 언률 시라 LH 
LH <內訓I 1:70b> 
(32) 또 喪亂을 맛니 러 샤옹 언호물 LHL 발봐 디 봄향니 <t土詩請解 2S:45b> 
겨지븐 남진의 지블 제 집 사을삭 남진 언호물 LHH 도라가다 항~니라 
〈內訓 2上:3b>
(29)는 자음어미가 결합된 경우， (3α 30')는 ‘-아/어-’ 모음어미가 결합된 경우， 
(31)은 매개모음어미가 결합된 경우， (32)는 어미 ‘-오/우-’가 결합된 경우이다. 
(31)의 동사들은 모두 ‘앓， 남진， 겨집(을) X(X는 서술어〕’와 같은 문형을 취한 
다. 이들은 모두 매개모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므로 이 동사는 ‘어르- LH’이거 
나 ζ불규칙동사인 ‘얻-! R!’이어야 한다. 
어간이 ‘어르- LH’여도 ‘얻-! R!’이어도 (32)는 모두 가능한 활용형들이다. (3이의 
동사들은 두 종류로 나뀐다. (30 b)는 (31, 32)의 동사들처 럼 ‘남진 X(X는 서술 
어)’와 같은 문형을 취한다. 그러나 (30 a, 30')의 동사들은 ‘A와 B가 X’ 또는 ‘A 
가 X(A, B는 명사， X는 서술어)’와 같은 문형을 취하므로 (30 b)의 동사들과는 
문법적 성격이 다르다. 일단 (30 a, 30')의 예들을 제쳐두고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 
리하면 〈표 2>와 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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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2. 가능한 어간 (1) 
어르- LH 얻-! R! 
H 어러 LH 
m 어르니 LHH 
W 어루블 LHH 
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있어야 하는데 
공교롭게도 두 후보 모두 자음어미와 결합한 예가 없다. (29)의 예들이 자음어미 
가 결합한 예들이지만 ‘어르기 를 LLHH’의 어간은 ‘어르 LL’이기 때문에 ‘어르­
LH’와 같은 어간으로 볼 수 없다.20) 따라서 〈표 2>에 ‘어르기를 LLHH’의 어간이 
되는 동사를 추가해야 한다. 
표 3. 가능한 어간 (2) 
어르- LH 얻-! R! 
어르기를 LLHH 
n 어러 LH 
m 어르니 LHH 
N 어루블 LHH 
이제 남은 활용형은 (29 b)의 ‘어딛노라’와 (30')의 ‘얼러’이다. ‘어딛노라’는 성조 
를 알 수 없으므로 ‘얼러’를 먼저 검토해 보도록 하자. 우선 (30')의 ‘얼러’는 ‘어르 
기흘 LLHH’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활용형으로 생각된다. ‘얼러’는 그 이전 시기 
로 거슬러 올라가면 ‘*얼어’였을 것으로 추정된다)1) 李基文(1962)에서 이미 밝 
혀진 바와 같이 후기중세국어 시기에는 이른바 ‘특수 어간 교체’를 보이는 불규칙 
동사들이 존재했다. 이 불규칙동사들은 어간 말음절이 ‘ D , ", 2., + . / -’의 구 
조를 가지고 성조가 평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. 이들은 4 가지 종류가 있 
는데 설명의 편의상 대표적인 용언의 활용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. 
20) ‘어르기 를’의 성조 ‘LLHH’는 ‘LH다f’가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다. 그러냐 후술할 
바와 같이 ‘어르 LL’가 모음어미 ‘-아/어-’와 결합한 활용형도 재구되므로 성조 표기는 정확한 것이다. 
21) 현재로서 ‘*얼어’는 문증되지 않는다. 이전 시기의 〈離譯朴通휩〉에서는 ‘얼어’가 아닌 ‘어러 LH’로 
나타난다. 그러나 이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.<::朴通事짧解〉의 서문에 냐타나 있듯이 〈朴
通별끓解〉는 〈觸譯朴通事〉를 참조하여 번역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번역이기 때문이다 또 ‘어 
러’도 ‘*얼어’도 모두 타동사의 활용형이므로 어느 쪽으로 해도 번역상의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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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3) a. 시 므고(植) LLH, 시 므며 LLH, 심 거 LH, 심고미 LHH 
b. 냉 온디(짧) LLH, 얻 온니 LLH, 몽아 LH, 응온 LH 
c. 다닫 디〔異) LLH, 다딛 며 LLH, 달아 LH, 달오미 LHH 
d. 므르디〔退) LLH, 므르며 LLH, 블러 LH, 블로미 LHH 
이 중 C와 d를 비교해 보자. 이 두 부류는 다른 교체의 양상은 모두 같고 모음어 
미 ‘-아/어-’와 결합할 때만 차이를 보인다. 이 차이는 근대국어에 들어 C가 d와 
같은 교체 양상을 보이면서 사라지게 된다. 현대국어 ‘르 불규칙동λF의 모태가 
된 것들이다. 
(34) 척악 이 다이저 촌구빅 애셔 료란 〈짧解服塵集要 8b>(1608) 
헝실이 상녀l 사름과 뭘란 〈東國新續三網行實圖 烈8:60b>(1617)
이제 사름 의 居喪흠은 古人으로 더브러 달란 〈家禮짧解 9:33a>(1632) 
따라서 ‘*얼어’ 역시 ‘달아 > 달라’와 같은 변화를 겪어 《朴通事짧解"(1677)에 
‘얼러’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. ‘*얼어’의 성조는 ‘달아’와 마찬가지로 ‘*LH' 
로 재구된다. 
그런데 ‘얼러’의 선대형 ‘*얼어’는 (29)의 ‘어르기 를 LLHH’와 같은 패러다임을 
이루는 활용형이다. ‘다딩/달。-’의 활용형들과 비교해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. 
(35) 다딛 디〔異) LLH, 다딛 며 LLH, 달아 LH, 달오미 LHH 
어르기 를 LLHH, *얼어 LH> 얼러 
이상의 사실에서 (29, 30')7} 하나의 패러다임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. 
이제 패러다임의 빈 칸을 채우면 다음과 같이 된다. 
표 4. 가능한 어간 (3) 
어르- LH I 얻-! R! 
I 어르기를 LLHH 
H 얼러 <*얼어 LH 어러 LH 
m 어르니 LHH 
R 어루블 LHH 
이제까지의 논의에서 댐리를 의미하는 (29-32)까지의 활용형들에는 적어도 둘 
이상의 어간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이제 〈표 4>를 가능한 두 안으로 나 
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.22) 
22) 모음어미 ‘-아/어-’와의 결합형인 (30)의 활용형을 기준으로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하면 가능한 어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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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4-1. (가) 안 
어르/얼。-LL/L 어르- LH 
I 어르기를 LLHH 
R 얼러 <'"얼어 LH 어려 LH 
m 어르니 LHH 
N 11 어루블 LHH 
표 4-2. (나) 안 
어르/얼。-LL/L 얻-! 
어르기를 LLHH 
n 얼러 <*얼어 LH 어러 LH 
m 어르니 LHH 
W 어루블 LHH 
(가)안은 한글학회(1992)의 기술과 일치한다. 그러나 후기중세국어의 일반적인 
동사의 양상을 고려하면 (가}안은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. (가)안을 택하면 
분절음 구조는 유사하고 성조는 다른 규칙동사와 불규칙동사를 설정하는 셈이 
된다. ‘어르/얼。- LLlL’와 ‘어르- LH’의 관계는 ‘묻-! R!(問〕’과 ‘묻- L(理〕’의 관계 
와 같으므로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. 그러나 ‘묻-! R!(問)’과 ‘묻- L(理)’은 의 
미상 전혀 관계가 없는 同音異義語 관계임에 비해 ‘어르/얼。 -LLlL’와 ‘어르­
LH’은 의미나 형태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어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. 후 
기중세국어 동사 중 이러한 예는 달리 찾기 어렵다. 
다음으로 후기중세국어에서 어간이 2음절이면서 두 번째 음절이 ‘딛， 르’인 용 
언들의 일반적인 패턴을 보면 어간 ‘어르- LH’는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알 
수 있다.23) 이 런 조건을 만족하는 용언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모두 
은 넷이나 된다. 모음어미 ‘-아/어-’와 결합했을 때 ‘어러 LH’가 될 수 있는 어간은 ‘어르 얼c:불 
규칙동사 얻-!’이 모두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. 후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저형을 찾는 방볍으 
로는 효율적이지 않다. 
표 4-3. (다)안 
어르/얼。- LLlL 어르- LH 얻-! R! 얼- R! 
어르기를 LLHH 
II 얼러 < *얼어 LH 어러 LH 어러 LH 어러 LH 
1lI 어르니 LHH 어르니 LHH 
W 어루블 LHH 어루블 LHH 어루블 LHH 
23) 이런 부류에 속하는 용언들의 패턴은 유필재(2003a:98-10l)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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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규칙동사라는 점에서 규칙동사인 ‘어르- LH’와 구별된다 
첫째， ‘다링/달。- LL/L’류， (36)와 같이 활용하며 약 30 개 전후의 어간이 있다，24) 
(36) 다얻 디(異) LLH, 다닫 며 LLH, 달아 LH, 달오미 LHH 
둘째， ‘므르/블 2- LLlL’류， (37)와 같이 활용하며 8 개의 어간이 확인된다，25) 
(37) 므르디(退) LLH, 므르며 LLH, 블러 LH, 블로미 LHH 
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어간들은 모음 앞에서의 이형태도 첫 번째 부류와 
다르지만 예외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특정적이다. 예외들은 어느 정도 음운론적 
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다. 예외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. 
〈예외 1> 분절음 조건이 다른 것 
(38) 구르/굴 2-(鎭)， 누르/눌 2-(壓)， 모닫/몰己-(不知) 
이들은 분절음 차원의 교체 양상은 동일하지만 성조의 교체 양상이 다르다는 
점에서 예외가 된다. 자음 앞에서는 LH, 모음 앞에서는 R과 같은 이형태를 가진 
다. ‘모닫/몰 2 -’를 예로 든다. 
(39) 모닫고 LHH, 모를써 LHH, 몰라 RH, 몰롤 RH 
〈예외 1>에 속하는 예들은 어간을 이루는 분절음의 조건이 다르다. 두 번째 부 
류에 속하는 불규칙용언들은 어간 모음이 모두 ‘-’ 혹은 ‘-’인데 ‘구르/굴 2 -(碩)， 
누르/눌己-(壓)， 모 무/몰 2 -(不知)’는 그렇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. 
예외적인 어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도 있다. 
〈예외 2> 현대국어 ‘러 불규칙’과 관련된 것 
(40) 누르/누를-(黃)， 노 딛 〔黃)， 푸르/푸를 (좁)， 후 딛 -(좁)， 니 르/니 를-(至) 
이들은 어간의 성조가 LH이고 교체의 양상도 다르기 때문에 예외가 된다. ‘누 
르/누를 (黃〕’을 예로 들어 본다. 
24) 거르/걸 。 {떠)， 거르/걸。(1뻐)， 고 걷 /골 。 -(까)， 그르/글。 -(19'1). 그르/글 。 {굉)， 기르/길 。 {않)， 너 
르/널 。 -(jSo. 니 걷 /닐 。{굉)， 니 걷/닐 。 -(.i\'Jl， 뎌르/얼 。 -(hl)， 도 딛 /돌 。 메이)， 두르/둘。 -(1때)， 디 클 
/딜 。 -{jJD， 디 걷 /딜 。 (씨) > (뼈 걷 /옐 。 )， 디 걷/딜。{씻)， 므르/을。 -(뼈)， 던 걷 / 융 。 -(Ji\( )， 바 텅 /발 
。 -( 1띠， 부르/불。캔꾀)， 부르/불。(riil)， 브르/블。 ( û잉)， 사캉/살。 ( 'U， 오 킹/올。 -( 1:), 우르/윷。 
-(11잉)， 이르/일 。 -(成)， 이르/일。 {’11)， 즈르/즐。 -(젠)， 추걷 /즐。 (썼) 
25) 므르/블근 -(1& )， 덩 캉 / 을근맨ε)， 브르/블2 -(ll'fl， 덩 딩 / 털 2 -(깐)， 텅 딩 /블근 -( ß: )， 센 딩 /첼 2 -Ct)， 흐 
르/훌근 -( mt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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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1) 누르고 LHH, 누르며 LHH, 누르러 LHH, 누르루미 LHLH 
〈예외 2>에 속하는 어간 중 ‘누르/누를-， 푸르/푸를 니르/니를-’은 현대국어의 
이른바 ‘러 불규칙용언’〔누르다， 푸르다， 이르다}에 소급된다는 공통점이 있고 ‘노 
g-, 흉 딛-’는 각각 ‘누르/누를-， 푸르/푸를-’의 모음조화에 의한 교체 형 이다. 
마지막으로 ‘설우르- RHL’와 같은 예외가 있으나 3음절 어간이므로 논의의 대 
상에서 제외된다. 
결국 ‘어르-’와 같은 분절음 구조를 가지는 용언 어간들은 직， 간접적으로 모두 
불규칙용언과 관련되므로 규칙용언인 ‘어르- LH’를 설정하면 이 어간만을 예외로 
인정하는 어색한 기술을 낳게 된다. 
이제 논의의 방향을 돌려서 (나)안을 지지하는 논거를 두 가지 살펴 보도록 하 
자. 우선 후기중세국어에서 {配}의 의미를 가지는 어간으로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 
은 것이 있는데 ‘얼이- LH’가 그것이다. (나〕안을 채태하면 {配}와 관련된 어간으 
로 ‘어르/얼 。- LL/L, 얻-! R!, 얼이- LH’이 세 가지를 얻는다. 그렇다면 이들의 
관계는 무엇일까? 
여기에서 (33)에서 제시한 불규칙통사 속에는 파생어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상 
기하게 된다. 이들은 파생접미사 ‘- '2 /으-’에 의해 형성되고 사동사 혹은 타동사인 
것으로 알려져 있다. 아래에 대표적인 예들을 제시한다. 
(42) 길- R!(養 기르~기딛/길。- LL/L: 길우/길오- LH 
넘- R!(越， 過) : 너므/넘 기- LL/L 념구- LH 
돌- R!(回 도딛/돌。 -LL/L 돌이- LH 
듬- H(入특민/듬 1- LL/L 듬기- LH 
붐-! R!(潤 부르~부딛/불。- LL/L: 불우-
살- R!(生 사닫/살 0- LL/L 살이- LH 
일- R!(成 이르~이닫/일。- LL/L: 일우- LH 
즘- H(沈 주민/즙 1- LL/L 즘기- LH 
남- R!(過 나민/남1- LL/L 
닐- R!(起 니딛/닐 0- LL/L 
‘어르/얼。- LL/L, 얻-! R!, 얼이-LH’는 형태상으로는 (42)의 예들과 완전히 평행 
적인 관계를 보여 주어 이런 어간 설정의 타당성을 지지해 준다. 
(43) 얻-! R!(配) : 어르/얼 0- LL/L: 얼이- LH 
보충적인 논거이기는 하나 C불규칙동사 ‘얻-! R!’을 설정하게 되면 〈月印釋諸〉
제7권에 나타난 (44)과 같은 예문도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026) 
(44) 다슷 羅利이 이셔 암龍이 딘외 야 毒龍을 멀던닌 RLH <月 印釋諸 7:27b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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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4)의 ‘얻더니’는 일반적으로 {得， 求}의 의미로 해석되지만 {配}의 의미로 해석 
할 수도 있다. 羅利이 毒龍을 단순히 ‘얻거나 구하기{得， 求}’ 위해서라면 굳이 암 
龍이 펼 이유는 없을 것이다. 암龍이 된 이유는 역시 毒龍을 ‘얻기(配)’ 위함이 아 
닌가 한다. 그렇다면 이 때의 ‘얻더니 RLH’는 드불규칙동사 ‘얻-! R!’이 자음어미 
와 결합한 활용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.27) 
이제 앞서 (29 b)의 ‘어닫노라’를 (나)안에 추가하면 패러다임이 더 정연해진 
다.28) 
표 5. {햄리와 관련된 어칸 





H 얼러 <*얼어 LH 어러 LH 얼여 
m 어르니 LHH 얼이려 
W 어루블 LHH 얼으~ "므 e 
〈표 5>는 후기중세국어 시기에 ‘*어르/얼 。- LL/L'이 불완전동사였을 가능성을 
말해 준다. 현재 확보된 예문으로는 ‘*어르/얼。- LL/L’과 ‘얻-!’과의 의미 차이를 
확실히 알 수 없는데 이 때문에 점차 ‘*어르/얼。 -LL/L’는 소멸의 과정을 거친 
것으로 보인다. 
논의를 마치기 전에 앞에서 따로 미뤄 두었던 (30 a, 30')의 동사들에 대해서 잠 
시 언급한다. 이들은 타동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설정된 ‘얻-!’ 
과 구별된다. 그러나 그 사실 때문에 ‘얻-!’이 아닌 다른 어간을 재구하기는 어렵다. 
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중세국어도 하나의 동사 어간이 자동사와 타동사를 모두 
겸하는 경우가 있는데 ‘얻」’ 역시 이러한 경우가 아닐까 추측해 볼 뿐이다.찌 
4. 결 론 
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후기중세국어의 
26) 劉呂↑장(1964)에서 표제항 ‘얻다’에 대한 뜻풀이로 ‘얻다， 찾다， 쇄따하다’를 제시한 정도 참고가 된다‘ 
27) 심사자의 지적에 의하면 이 때의 ‘얻더니’는 ‘구하다， 찾다’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한문 원문 
이 없는 상태에서 언해문에 대한 해석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본고에서도 예문 (44)는 논의에 
대한 보충적， 참조적 예로만 사용된다. 
28) 논의는 다소 소략하지만 퓨빠낌eI(1995)에서 이같은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. 
29) 이상의 논의와 관련하여 명사 ‘얼운 RH’은 문제가 된다 ‘얼운 RH’은 ‘얻-! R!’ 혹은 ‘*어르/얼。­
L1/1'과 관련된 단어로 생각되는데 첫 음절의 성조가 상생인 사실은 후기중세국어의 공시적인 규 
칙으로 껄영되지 않는다. 어간 ‘얼-’을 설정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.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김성규 
((1995, p. 389f)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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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불규칙동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. 모두 15 개이다. 
걷-! R!(步)， 겸-! R!(織)， 걷-! R!(波)， 눔-! R!(魚)， 듣-! R!(落)， 묻-! R!(問)， 섣-! R! 
(載)， 흔-! R!(散)， 붐- R!(潤， 植， 眼)
듣-! L!(聞)， 듣! L!(走)
다듣-! LL!(看)， 센 듣-! HL!(覺)， 아철-! LH(厭)， 일흔-! LL!(謂)
본고에서는 이 외에 다음과 같은 어간도 E볼규칙동사에 속한다고 보았다. 모 
두 5개이다. 
은-! L!(日)， 싣-! R!(得)， *점-! R!(遺， 醒)， 걷-!( < *덤-!)(油)， 얻-! R!(配)
‘은-!， 싣-!’은 자음어미가 결합된 활용형 ‘곧';;-니잇가 LLHLH, 싣즙게 RLH’가 
새로이 확보되면서 E불규칙동사임이 확인되었다. 근대국어 시기 문헌자료에 나 
타난 활용형들과 현대국어에 E불규칙동사 ‘점-!， 걷-!’이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하 
여 ‘*점-!’과 ‘정-!’을 재구하였다. 그런데 {油}를 의미하는 ‘걷-!’은 시기를 거슬러 올 
라가면 ‘*덤-!’으로 재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또 이른바 ‘특수 어간 교체’를 보이 
는 불규칙동사는 분절음 상으로나 성조 상 특이한 교체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착 
안하여 ‘*어르/얼 0- LLlL’를 재구하고， 이를 바탕으로 도불규칙동사 ‘얻-!’을 설 
정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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